
한화, 충주시와 태양광 발전 MOU
한화63시티, 4MW 발전소 건설 후 20MW로 확대 … 유휴부지 활용

충북 충주시는 12월26일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한화63시티와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위해 양해각서(MOU)

를 체결한다.

이종배 충주시장과 이을국 한화 63시티 대표이사는 공공건물 옥상과 폐철도, 주차장 등 유후부지에 태양광

발전설비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와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충주시는 발전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의 사용 승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, 한화63시티는 타당성

을 조사하고 설계시공을 운영하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.

충주시는 4MW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임대하고, 추가사업 발굴과 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

20MW를 확대할 계획이다.

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온실가

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.

충주시 관계자는 “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에너지 체험코스로 활용하고, 청정 녹색도시

충주의 이미지를 창출하겠다”며 “2020년까지 전기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% 이상으로 확대할

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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